
제 강 서양의 합리주의 이성주의7 : ,

교시 로빈슨 크루소 와 서양의 합리주의1 :◆ 『 』

로빈슨 크루소의 이성( )理性▲

지난 시간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관련해서 이성 의 문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순수 철( ) .理性

학적인 논의를 하자면 물론 데카르트부터 해야 되겠지만 흥미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

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디포 년 경 년 가 쓴 로빈슨 크루소(Daniel Defoe; 1659 ~1731 ) .『 』

소설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아이들 용으로도 줄여서 나온 책들이 많. ,

이 있죠.

원래 로빈슨 크루소 자체는 제가 지금 상 권만 갖고 왔는데 이런 책 두 권으로 된- ( ) -上『 』

큰 책입니다 문학세계사에서 완역이 되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책은 단순히 소설계에서. ,

뿐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

기에서 디포가 서술하고 있는 한 예를 읽으면서 제가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인도에 떨어져서 홀로 무인도에 살아남아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 사람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자고 입고하는 의식주 문제. , ,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글의 첫.

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문으로 쓴 거 있죠 영어로 읽어보자면 이게 제가 원래 영문 책에? ,

있는 건데.

“As reason is the substance and original of the mathematics, so by stating and

squaring everything by reason, and by making the most rational judgement of

things, every man may be in time master of every mechanic art.”

그 부분의 아래에 번역문을 적어놨습니다.

이성은 수학의 핵심이자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사물을 합리적으“

로 판단하면 누구나 조만간에 모든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직역한 것은 아닙니.”

다 원문을 여기 글자 그대로 다 번역할 순 없고 여기서 이 이성. . reason, .

참 재미난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본질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거기서 이성에 의해서 라는 것을 수식해서 이성에 의해서라는 것이 뭐냐면 사- ‘ ’ , ‘ ’ -

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고 재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는, ,

모든 기술의 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master . .

이 이야기가 왜 서두에서 제기하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이야기가 다음에 로빈슨 크루, , 『

소 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원래 로빈슨 크루소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손이.』



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로빈슨을 보고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는 것을 목. “

표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경건하고 어떤 신앙심이 돈독하고 주로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살.” , ,

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빈슨 자신은 그런 부모님의 생각을 처음에는 따르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사이비 기독교, ( )

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뱃사람이 되면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뱃사람이 되어서 여기저기. .

떠돌아다녀요 예전에 로빈슨 크루소가 험한 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구를 만든다거나. . ,

육체노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무인도에 떨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 ?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할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야죠? .

이것저것을 만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 . “

는 예전에 이런 도구를 만든 경험이 없다 그런데 순전히 어떻게 만드는 게 과연 쓸모 있.”

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머릿속으로라고 한 말은 이. ‘ ’ ‘

성적 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도구가 실제로 사용’ . ,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성은 실용적인 매개항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전까지는 경험을 해서 숙련공이 되고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어,

떤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드는 이런 식의 경로를 생각했는데 로, ,

빈슨 크루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학문 이성이라고 하는. . “

것은 수학 의 본질이고 기원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 .”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 수학 그 다음에 합리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 rationality( ).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생각하면 사태 해.

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도구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로빈슨 크루,

소는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 .

만 이 실용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용성 하면 대부분 경험주의와 관련된, . ‘ ’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용성의 문제가 이성주의와도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수업의 후

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매개문제를 이야기했죠 자기와 타자 가 있을 때 지‘ ’ . ‘ ’ ‘ ’ ,

금 이 경우에는 자기가 로빈슨이고 타자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와 타자의 매개항,

에 지금 인간의 이성 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의 이성을 매개로 해서 로‘ ’ . ,

빈슨이라는 한 개인이 자연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성을 매개로 해서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도구를 만들었더니 도구가 이성 속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에 적용되면서 도구를 사용하니까 자연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세계 또, . ,

는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 이성이 중간항으로 들어가면서 이 이성적인 것은 자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 속에도 있다 양쪽에 전부 이성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서.

지금 주관적인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주관성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와 실제로 반응하는 양자 나와 타자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 )

있는데 그 연관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빈슨은 아주 독실한 기.

독교 신자이면서도 사이비 기독교신자죠 부모는 독실한 신자고 그런데 계속 로빈슨이- . -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과연 이성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 ?” .

서 이성의 뜻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틀림없더라는 사실을 지금 인용문에

서 제가 이야기하려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랑스철학이라든지 그런 쪽에 접한 사람들은 뭐 이게 갑자기 이“

성에 대해서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실 지도 모르지만 일단 어떤 철?” ,

학적 사유 속으로 들어올 때는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안에 갇혀 있으.

면서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데카르트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데카르트를 나오, ? ,

는 순간까지 데카르트를 무한정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보여줘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 . .

부터 어설프게 요즘 철학 강의를 듣다보면 이성이 깨어진 지가 언제인데 새삼스럽게 이성, “

을 논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의 철학자들을 접할 때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지?” ,

금부터 데카르트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야 해요.

비단 책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

합니다 처음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없어요 어떤 사태가 있다. . .

사물이든 사태든 그것과 만나려면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자, . .

기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칫하면 너무 지금 현대철학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느“

냐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그들이 왜 이성에 머물렀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 ,

인물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고. .

서양의 이성주의가 가진 힘▲

지금 이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에서 본 것처럼 사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



어둠에 처해있는 개인들에게 이성이야말로 삶의 빛 희망을 던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 ,

로빈슨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갖고 도구를 만들었더니 쓸모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현.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적된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경험과는 독립해있는 인간의 순수한 이성적,

사유만으로 무언가를 제작했을 때 그것이 쓸모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흥미로워서 제가 로빈슨 크루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소위 이성주의 합리주의적 사고라는 것이 서양의 사유방식으로써 얼마나 막,

강한 힘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글 전반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그.

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는 전형적인 서양적 사고입니다 동양에는 이런. .

식의 합리주의가 없어요.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주의 이런 식의 합리주의로 전환되어서 소위 합목적적 행위라,

든지 합리적인 행위라든지 합리적 사유 이런 것은 전형적인 서양의 사고이고 이것을 서, , . ,

양 사람들은 서양인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서유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유럽 쪽 그 사람들만 사태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니까 딴 나라. .

애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해 그럼 열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야지 합리적으로. . . .

합리주의자가 되도록.

서구화 근대화 서구화 전부 그 사람들한테 문화적으로 합리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전략입? ,

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건 제가 일부러 강의에서 경험주의를 빼고 있는데 그것은 서. . ,

양철학의 핵심에서 볼 때는 합리주의이지 경험주의가 아니에요 경험주의는 동양에도 얼마.

든지 있어요 물론 성격은 좀 달리하긴 하지만. .

서양의 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강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엄청 쏟아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합리주의가 논의될 때만 해도 그

들은 합리주의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죠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그.

래서 이게 서구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나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